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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품 내용

제 목 희비

내 용

저기 저 우산 쓴 사내 놈

작정하고 남의 걸 아주 배꼈더라고

권리에 대한 이해가 없는건지

아휴 저 무식한 놈 고약한 놈

옆방 아가씨가 피눈물 흘리며 만든 그거

눈물 뚝뚝 흘리며 만든 그거

뜬 눈으로 밤 새며 만든 그거

눈 깜짝할 사이에 다 가져가버렸으니 이걸 어찌할꼬

머리가 피잉 돌고 눈앞은 캄캄한디

돈은 한 푼도 못 받고

우리 아가씨 불쌍해서 어찌할까

비도 눈물처럼 뚝뚝 내리네

하늘도 아가씨를 위해 우는 거여

저기 저 우산 쓴 사내 놈

작정하고 남의 걸 배낀 저 사내 놈

저작권도 안 지키는 저 사내 놈

아휴 저 무식한 놈 고약한 놈

나중에 한 번 큰 일 나겠어


